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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公 해남·완도지사, 건설현장 안전교육
및 협의체 회의 개최
정찬남 기자  / 기사작성 : 2025-08-28 16:40:57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, 지난 27일(수) 지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공사 관계자 40여 명(현장소장, 안전관리자, 공사감독 등)

대상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협의체 회의 진행 자료사진 / 해남·완도지사 제공

[해남=정찬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(지사장 김대성)는 지난 27일(수) 지사 대회
의실에서 건설공사 관계자 40여 명(현장소장, 안전관리자, 공사감독 등)을 대상으로 건설현장
안전교육 및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.

이번 교육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고, 참여자들의 안
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
전활동으로 나아가자는 점이 강조됐다.

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섯 가지 중대재해 요인인 추락, 낙하물, 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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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, 협착, 감전의 예방 관리 방법에 집중됐다.

또한 근로자 대상의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
성을 재확인했다.

특히 원청(원도급사)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근절 등 현장 안전관리 체
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.

김대성 지사장은 “근로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”라며, “지사 관할
내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지원과 엄정한
관리·감독을 이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
